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멕시카나,
대박 감성 마케팅 성공적

어린이의 순수함을 어필한

참신한 전단지로 차별화 시도

치킨이 먹고 싶었던 한 어린이가 스케치북에 아빠가 

치킨을 사오는 모습을 그린 그림이 최근 SNS에서 뜨거운 

관심을 받고 있다. ‘아빠 멕시카나 치킨 사주세요’ 라는 간

단한 그림인데, 알고 보니 광고 전단지라고 한다. 특히 실

제로 이 전단지는 한 대리점주의 조카가 그린 게 알려지

면서 참신한 마케팅으로 평가 받고 있다.

이 전단지는 ‘아빠와 크레파스’의 동요 한 구절이 떠오

르면서 자연스럽게 보는 이들을 미소 짓게 만든 것이 성

공적인 감성 마케팅이라는 평가다. 실제 SNS를 통해 바

이럴이 확산되면서 ‘아빠가 치킨 먹고 싶었냐며 하나 시

키라고 사주겠다고 했다’를 비롯해 ‘저 광고지 갖고 싶다’, 

‘담엔 이 방법 쓰자’, ‘장사는 저렇게 하는 거구나’, ‘대박이

다’, ‘감성마케팅, 최고다’, ‘이런 마케팅 대박 신박(신기하

다)’ 등의 폭발적인 댓글이 쏟아졌다. 실제로 초등학생들 

사이에서 “치킨을 먹고 싶으면 이 전단지를 아빠에게 가

져다주면 된다”며, 전단지를 구하는 게 유행처럼 번지고 

있는 실정이다.

멕시카나 홍보 담당자는 “창원 지역의 한 점주가 만

든 것으로 자신의 조카가 가지고 온 그림을 보고 본사에 

전화해 전단을 바꾸겠다”고 연락이 왔다며 “일반적인 전

단지와는 다른 차별화된 점이 있어 그 제안을 발전시켜서 

제작하게 됐다”고 말했다.

일선 점포에서의 반응도 호의적이다. 진선희(48) 점

주는 실제로 치킨을 주문하는 고객들이 “손자가 그린 그

림인줄 알았다”거나 “전단을 보고나니 아들 생각이 났다”

며 전단지에 대한 반응이 “실제 피부로 와 닿아 뿌듯하고 

매출도 올랐다”고 고무적으로 평가했다.

멕시카나는 앞으로도 일반적인 전단지에서 벗어나 참

신한 아이디어를 반영한 스토리를 담는 방식의 감성 마케

팅에 주력할 예정이라고 밝혔다.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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▲ 실제 조카의 그림을 전단지로 기획한 경남 창원의 신포자산점 전경

▲ ‘아빠 멕시카나 치킨 사주세요’의 전단지, 실제 SNS에서 공유되는 모습


